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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태사공 추향제를 마치고 초헌관 권태강, 아헌관 권오정, 종헌관 권점하, 찬자 권춘탁 등 제관들이 시조 묘소 앞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찬자 권춘탁, 초헌관 권태강, 아헌관 권오정, 종헌관 권점하.

낭중공 추향제가 봉행되기 바로 직전 낭중공 단소 앞에서 제관들이 도열해 있다. 600여명의 족친들이 운집해 인산인

해를 이루었다. 초헌관 권세목, 아헌관 권정택, 종헌관 권정길(오른쪽부터).

추향제 역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추향제의 모습을 촬영했다. 평창공 묘소 앞에까지 참제자들로 발 디

딜 틈 없이 꽉 찬 가운데 추향제가 봉행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율장군 묘소 탐방

부산종친회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추향제 참배   부산종친회(회장 권성
용)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조 추향제 및 낭중공 추향제에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특히 부녀회원들이 안

동권문의 딸답게 분홍색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참석하여 수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동 능곡회원 추향제 제수(祭需) 운반 봉사    추향제가 봉행되는 아침. 제례위
원장의 주관 하에 능동재사에서 분장을 하는 동안 단체로 보라색 조끼 유니폼을 입은 능곡회원 30여명이 나타났다. 능

곡회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향제에 진설할 제수(祭需)을 추향제가 봉행되는 시조 묘소로 운반했다. 제관들은 능

곡회원들의 뒤를 따라 이동했다. 시조 태사공 추향제는 능곡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운반한 제수를 진설한 후 엄숙하고 질

서 있게 봉행할 수 있었다. 능곡회원들은 매 춘추향제 때마다 제수를 시조 묘소까지 운반하는 봉사를 해오고 있다.

권해옥 회장이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건립은 만시지

탄이지만 100만 족친의 마음이 모아지고 권웅렬 고문의 

1억 기탁으로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인사말을 하

고 있다. 

권용주 능동성역화 추진위원이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

비의 건립 과정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능곡회원들이 분정판과 숙정(肅靜)이라는 기(旗)를 앞세우고 제물(祭物)을 운반하며 추향제가 봉행되는 시조 묘소

로 향하고 있다. 뒤이어 도포를 입은 참제자들이 천등산을 오르는 모습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  

추향제 제례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권정창 제례위원장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이 끝나자 추향제에 참석한 

족친들은 대종회에서 준비한 2020년도 달력과 기념타월

을 받아 갔다. 달력은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이 후원했고, 

기념타월은 권웅렬 고문이 후원했다. 

수많은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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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향제 봉행 후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